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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이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이를 위

해 제7차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한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

한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보면, 첫째,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과 그 영향요인에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가정 양립의 촉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모두에게서 높은 수준의 일-가정관계 만족도

가 직무만족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고용형태별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우울 및 여가생활 만족도가 차별적으로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 여가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한한 시간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비교적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여가활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제어: 고용형태. 정신건강, 생활만족, 직무만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가족패널

Ⅰ. 서론

일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 이른바 직무만족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보람, 책임감 등 개인 삶의 

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다양한 감정을 제공하면서, 업무성과 및 조직생산성에도 기여한다(송미

연･전영한, 2014; 원숙연, 2015; Long, 2005; Pearson, 2008). 따라서 성별(gender)에 관계없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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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찾는 작업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의 

향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주목한다. 즉 오늘날 장기화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과 그에 따른 인구고령화 심화, 생산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의 현실에서 적극적인 여

성고용은 양성평등의 당위적 차원뿐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

해서도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019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5%,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46%로 여

성 전반의 시장노동을 비롯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역시 확대되었다(국가통계포털, 2021.05.15.). 

실제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연구원(2019년)이 2008∼2018

년 ‘30-50클럽’ 7개국 여성 고용지표 6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08년 

54.8%에서 지난해 59.4%로 높아졌지만 7개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출산･육아기로 대

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까지 절정으로 높아지다가 30대에는 결혼, 출산 및 양육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의 발생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40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소위 M자형의 모습을 보인다(통계청, 2020/09/01). 특히, 우리들이 주목해야 점은 여성 경제

활동의 M자형 노동시장 참여양상이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이영자, 

2004; 박홍주･이은아, 2004).2) 왜냐하면 기혼여성근로자의 경우 시장노동과 무급노동에서의 이중 

역할부담으로 인하여 남성뿐 아니라 미혼여성근로자에 비해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및 재진입

을 빈번하게 경험함으로써 비정규직화 경향이 현저하기 대문이다(허수연, 2008; 홍승아, 2012; 

Won, 2012). 또한 비정규직은 임금, 승진, 복지 등 다방면의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

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남성과 차별적인 노동경험에 직면해있는 기혼여성근로자에게 고용형

태의 차이는 이들 간의 또 다른 계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Boca, et al.,, 2009; 이재경･이은

아･조주은, 2006). 

이렇게 볼 때, 여성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차원에서 직무만

족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 특히,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

만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

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직무경험의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직무만족 및 그 영향요인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

1)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30-50클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동시에 지난 10년간 50%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 여성의 급격한 고용률 감소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이어져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웃소싱타임스, 2020/08/05; 한국일보. 2019/10/21).

2) 2019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 29.44%인 반면, 여성 45.01%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국

가통계포털, 2021.05.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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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함께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3)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이 기혼여성근로자의 직

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직무만족을 비롯해 우울 및 스트레스의 정신건

강, 여가생활 및 일-가정관계의 생활만족이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직무만족에 대한 이들 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하며 고용형태별로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이 다

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제7차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한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직무만족의 개념과 중요성

직무만족은 직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기대의 충족, 직무경험에 대한 긍정적 감정평

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되면서, 크게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옥산･
안종태, 2013; 원숙연, 2015; Porter & Steers, 1973; Locke, 1976). 먼저, 내재적 만족은 직무경험을 

통한 개인의 감정, 태도 등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만족감을 의미하며, 외재적 만족은 직무수행 결

과에 따른 승진, 성과 등과 같이 직무 외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직무만족이 심리적인 내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인 외적 요인 모두와 긴밀하게 연

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일의 내용, 가치, 발전가능성 등 직무경험 자체 혹은 

임금, 복리후생 등 그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감정적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친조직적(pro-organizational) 요인뿐만 

아니라(Long, 2005; Berger, 2013; Mukerjee, 2014), 우울, 스트레스, 여가만족 등 일상생활에서 느

끼는 정서와도 밀접한 것으로 논의된다(이영면･백승규, 2010; 이선영･이홍직, 2017; Rain, et al., 

1991). 하지만 조직성과 차원에서 전자와 같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조직생산성 등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후자의 경우처럼 우울 및 스트레스, 여가만족, 일-가정관계 등의 정서적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

무만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성별, 고용형태 등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단선적 비교에 초점을 맞추

어 기혼여성근로자 간의 차별적 직무경험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관련 선행연구는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성역할 기대, 그로 인한 일-가정 갈등 등을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3)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산업, 직종을 막론하고 여성노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공

통현상으로 논의된다(이영자, 2004; 박홍주･이은아, 2004). 이에 더해, 기혼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직무

만족에 대한 차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차별성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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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차(gender difference)가 존재함을 확인하거나(방하남, 2000; 곽현주･최은영, 2018; Bender & 

Heywood, 2006), 고용형태를 준거로 임금, 복지혜택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직무만족을 느낀다는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이도화･이상민, 

2000; 이은우, 2009; Kifle,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성별과 고용형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혼여성근로자 내의 차별적인 직무경험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기

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동일 범주에 한정하여 이들의 

노동현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이재경 외, 2006). 따라

서 여성 특히, 기혼여성에게서 현저하게 확인되는 노동의 비정규직화를 고려하면 고용형태를 중

심으로 기혼여성근로자 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직무만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직무만족은 근무환경 등 조직의 구조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평

가된다(이선영･이홍직, 2017). 실제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근로자가 경험하는 조직

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수준의 심리상태에 의해서도 주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실증된다(최수

찬 외, 2017; Hogan & Kay, 2007). 또한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심리상태란 정신건강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신건강 측정요소 중에서도 심리적 불안정성 측면에서 근로자가 비교적 

흔하게 증상을 호소하는 우울과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요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이혜경･남춘연, 2015; Luthans & Youssef, 2007).

먼저,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우울이란 슬픔, 실망, 의지저하 등 일상생활

에서 기분이 저조한 상태에서부터 심각하게는 식욕감퇴, 체중저하,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증상뿐 

아니라 허무망상, 자해･자살충동 등의 부정적 정서변화를 포괄한다(최수찬 외, 2017). 다시 말해,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정신현상으로 무력감, 근심, 침울함 등이 정상적 범

주에서부터 병적인 상태 사이의 연속선 상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분장애이다(이선영･이홍직, 

2017). 따라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경증의 우울감은 정상적인 정서반응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높은 수준의 우

울감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혜경･남춘연, 

2015; 이선영･이홍직, 2017; 최수찬 외, 2017; Hogan & Kay, 2007; Luthans & Youssef, 2007).

유사한 맥락에서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우울과 

함께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지표로 개인의 욕구와 외부환경의 요구가 불일치할 때 느끼는 좌절, 압

박, 부담감, 불안 등의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의미한다(김진현, 2017; Lazarus & Folkman, 1984; 

Newbury-Birch & Kamali, 2001).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주로 조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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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관한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으며, 직무(조직)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직무만

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이혜경･남춘연, 2015; 최수찬 외, 2017; Sullivan & Bhagat, 

1992; Pugliesi, 1999).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인정하지만, 우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스트레스 개념을 감안했을 때, 조직(직무)경험과 관련된 스트레스에만 

국한하는 경우 직무만족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논의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무영역을 넘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직

무만족과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직무에 한정하지 않

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김영흥 외(2018)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을 통해 고용형

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만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이상록･도유희･조

은미(2017)는 2014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건강 및 직무만족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

직 간의 차이를 실증하였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등 제반 직무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김민영(2017)은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에서 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발견함과 동시에 고용형태별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이 차별적

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만족과 

그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경험에 대해서는 크

게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3.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개인이 느끼는 또 다른 심리적 요소로서 생활만족 역시 직무만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Rain, 

et al., 1991; Mauno, et al., 2012). 생활만족은 다양한 요소로 측정 가능한데, 그 중 기혼여성근로

자와 관련해서는 여가생활 및 일-가정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대표적이다(Mauno, et al., 2012; 

Won, 2012). 그리고 남성근로자 혹은 미혼여성근로자에 비해 기혼여성근로자의 경우, 일과 가정 

모두에서 균형 있는 역할수행을 기대하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일-가정 갈등, 여가활동의 부족을 

현저하게 경험한다(노성숙･한영주･유성경, 2012; 원숙연, 2015). 다시 말해, 근로자라는 공적 역할

과 함께 가사노동, 양육 등 사적 역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병행해야만 하는 기혼여성근로자는 

남성 혹은 미혼여성근로자에 비해 일과 가정 사이의 높은 긴장감,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자원의 제

한 등을 빈번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노성숙 외, 2012; Won, 2012). 이렇게 볼 때, 기혼여성근

로자의 생활만족은 여가생활과 일-가정관계 만족도와 보다 밀접하며,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기혼

여성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이 인지하는 생활만족의 주된 요소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의 균형 차원에서 개인의 정서적 안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긍

정적 관계를 맺는다(곽현주･최은영, 2018; Kando & Summers, 1971; Rain, et al., 1991). 즉, 여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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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불만, 소진(burnout) 등의 부정적 감

정을 일정 부분 상쇄하거나 발전적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적 기회를 제공한다(Kando & 

Summers, 1971; 이영면･백승규, 2010). 또한 현대 사회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높아진 관심, 개

인의 취미 및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정 등으로 인해 직무만족을 포함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작용하는 여가생활 만족도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이영면･백승규, 2010; Pearson,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여가생활과 함께 일-가정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주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다(Bender & Heywood, 2006; Mauno, et al., 2012). 일과 생활의 균형적 

관계는 삶의 만족은 물론 직무만족, 정신건강 등과도 유관하다(Haar, et al., 2014). 여기서 일-가정 

간의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은 서로 분절

적인 영역이기보다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역할이 상충되는 경우뿐 아니라 반대로 열정, 에너지 등 

서로 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존재한다(원숙연, 2015; Mauno, et al., 2012). 

이 중 전자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

된다(권혜림, 2010; 권순원･이영지･김봄이, 2013). 반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하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와 같이 양자 간의 균형적･긍정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결과적

으로 높은 직무만족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노성숙 외, 2012; 원숙연, 2015). 

4.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의 기존 연구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혼여성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그 가운데 이들 내부의 차별적 노동경험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는 성별, 혼인상

태 등을 준거로 남성 혹은 미혼여성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에서 기혼여성근로자 내부

의 계층화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도화･이상민, 2000; 양병화 외, 2001; 이은우, 

2009).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 내의 상이한 경험을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적 요소에서 확장된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만족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

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한다. 관련 선행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의직의

도, 조직몰입 등 조직적 차원의 요인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다(송미연･전

영한, 2014, 김영흥 외, 2018; 신용우･조영일, 2019). 그러나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일-생

활균형(work-life balance) 중요성,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조직･직무활동에 국한된 요소만이 아니라 여가 등 일상생활에서

의 정서적 요인 역시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포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

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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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과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울, 스트레스, 여가, 일-가정관계 등 다차원적 요인에 주목하여 직무만

족의 영향요인을 밝힌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요인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에만 초점을 맞추거나(이혜경･남춘연, 2015; 최수찬 

외, 2017; Hogan & Kay, 2007), 여가만족, 일-가정 갈등관계 등의 생활만족만을 고려(Mauno, et 

al., 2012; 원숙연, 2015)하는 부분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울 및 스트레스의 정

신건강과 여가, 일-가정관계의 생활만족을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력을 실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

Ⅲ.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우울 및 스트레스의 정신건강과 여가생활 및 일-가정관계의 생활만족이 기혼여성근

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이에 더해, 고용형태, 즉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내부적 차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도

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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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기혼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과 함께 기혼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차별성에 관한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정신건강은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우울은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스트레스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생활만족은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여가생활만족은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일-가정관계만족은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조사방법 및 표본구성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실증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

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적 조사자료로서 2007년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는 매년 실시되었으

나, 이후 2년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어 2018년 제7차가 최신의 조사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패

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

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 과정과 사건(event) 변화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입체적인 조사이

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일-가정생활 조화(work-family life balance) 실상 및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일과 가족 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본 연

구에서 주목한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경험뿐 아니라 현재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수준 등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 및 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제7차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제7차 여성가족패널은 가장 

최신자료로 보다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활동, 만족도 등 여가생활에 

관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제7차 여성가족패널은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총 9,068

가구의 9,997명이 최종조사에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20대에서 50대 기혼여성근로자로 

표본을 한정하여 1,839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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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구성(전체 1,839명)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6 0.3

학력

고졸이하 944 51.3

30대 321 17.5 대졸(2년제) 359 19.5

40대 866 47.1 대졸(4년제) 465 25.3

50대 646 35.1 석사이상 71 3.9

월평균
급여

200만원 미만 1164 63.3
고용
형태

정규직 943 51.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18 22.7 비정규직 896 48.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40 7.6 주당 
평균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454 24.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0 3.3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1281 69.7

500만원 이상 57 3.1 52시간 이상 104 5.7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분석방법은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을 하기 전에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직무만족을 비롯한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의 차별적 지형

을 확인하기 위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직무만족과 우울 및 스트레스, 여가생활과 

일-가정관계에 대하여 고용형태 따른 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혼여성근로자 직무

만족의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

라 기혼여성근로자 표본을 구분하고 각 표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고용형태별(정

규직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분

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회과학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sion 18.0)를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측정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설문문항은 직무만족(9문항), 우울(10문항), 스트레스(4문항), 여가

생활(2문항), 일-가정관계(6문항)로 구성하였다. 

첫째,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소득,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등 총 9

개 영역에 대하여 ‘만족(1)’에서 ‘매우 불만족(5)’으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직무만족에 관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커질수록 높은 직무만족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둘째, 독립변수는 크게 정신건강과 생활만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신건강은 우울과 스트레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의 축약본인 CES-D10을 활용한 총 10

개 문항에 대해 ‘대부분 그랬다(일주일동안 5일 이상)(1)’, ‘종종 있었다(일주일동안 3~4일간)(2)’, 

‘가끔 있었다(일주일동안 1~2일간)(3)’, ‘극히 드물다(일주일동안 1일 이하)(4)’의 리커트 4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는 총 4개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1)’, ‘조금 그렇다(2)’, ‘별로 그

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의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중 일부 문항을 역코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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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결과적으로 높은 점수가 심한 정도의 우울 및 스트레스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활

만족은 여가생활과 일-가정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생활의 경우, 여가시간의 

충분성과 여가활동의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각각 ‘매우 부족했다(1)’에서 ‘매우 충분했다

(10)’, ‘매우 불만족한다(1)’에서 ‘매우 만족한다(10)’의 리커트 10점 척도로 답하였다. 또한 모든 문

항을 역코딩했기 때문에 점수가 커질수록 여가생활의 충분성 및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일-가정관계는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6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1)’, ‘조금 

그렇다(2)’, ‘별로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의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 중 일

부는 높은 점수가 일-가정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도록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에 근거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만족(9문항) 0.908, 우울(10문항) 

0838, 스트레스(3문항) 0.625, 여가생활(2문항) 0.897, 일-가정관계(5문항) 0.686로 나타나 모든 요

인들에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 문항들의 총점을 분석변수로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의 총점을 분석변수로 사용한 주된 이유는 평균값에 비해 정보 왜곡의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낮으며, 응답점수차에서 비롯되는 변수의 편차(variation)를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

함이다. 또한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한 일부 문항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정규성 문제를 보

완하고자 개별 문항의 총점을 분석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2> 변수 구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설문문항 신뢰도

직무만족

(1) 임금 또는 소득수준(r)
(2) 고용의 안정성(r)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r)
(4) 근로환경(r)
(5) 근로시간(r)

(6) 개인의 발전가능성(r)
(7)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r)
(8) 복리후생(r)
(9) 성과에 대한 인정(r)

0.908
(9문항)

우울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r)
(2)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r)
(3) 상당히 우울했다(r)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r)
(5) 비교적 잘 지냈다
(6) 두려움을 느꼈다(r)
(7)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r)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r)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r)

0.838
(10문항)

스트레스

(1)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r)
(2)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푼다(d)
(3)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r)
(4)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r)

0.625
(3문항)

여가생활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r)
(2) 귀하는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r)

0.897
(2문항)

일-가정
관계4)

(1)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r)
(2)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

0.686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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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 우울 및 스트레스, 여가생활과 일-가정관계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

규직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고용형태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직무만족
정규직 943 31.836 4.793

13.371***

비정규직 896 28.992 4.324

우울
정규직 943 13.099 3.954

-2.822**

비정규직 896 13.641 4.267

스트레스
정규직 943 7.244 1.522

-1.442
비정규직 896 7.346 1.511

여가생활
정규직 943 8.091 2.371

-1.930⁺
비정규직 896 8.308 2.446

일-가정관계
정규직 943 15.136 2.143

1.643
비정규직 896 14.973 2.096

*p<0.05, **p<0.01, ***p<0.001

분석결과, 직무만족과 우울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세한 분석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임금,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등의 노동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는 정규

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직무만족을 느낀다는 기존의 논의(Logan, O’Reilly, & Roberts, 1973; 

Miller & Terborg, 1979; Berger, 2013; 이도화･이상민, 2000; 이은우, 2009)를 재확인한다. 분석결

4) 일-가정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패널은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6문항) 외에 가정이 일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측정도구를 검증하는 과

정에서 가정이 일에 미치는 영향(5문항)의 Cronbach’s α값이 0.542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

서 인정하는 기준치(0.6 이상)에 적합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3)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r)
(4)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r)(d)
(5)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6)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주: (r)은 역코딩, (d)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삭제된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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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여성노동 특히, 기혼여성근로자에게서 현저한 비정규직화 현실이 정

규직 여성근로자에게 상대적 만족감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원숙연, 2015). 즉, 복합

적인 차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적인 근로조건과 (기혼)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기

혼)여성근로자에게 정규직이라는 고용지위 자체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결과

적으로 이들의 높은 직무만족에도 유효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우울과 관련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가 인지하는 우울의 수준이 더 높았다. 기혼여성근

로자는 공적 영역에서의 근로자 역할과 사적 영역에서의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기

대와 시간적, 체력적 한계 등을 이유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남성 혹은 

미혼여성근로자에 비해 우울 및 스트레스 심화, 자존감 하락,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김진현, 2017; 김소정, 2018). 여기에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더해질 경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신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노현희 외, 2004; 박세

홍･김창엽･신영전, 2009). 다시 말해,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는 공･사영역에서의 과도한 역할

부담에 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낮은 직무자율성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더해져 우울 등의 심리적 

불안을 더 높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여가생활에 대하여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

는 결과가 흥미롭다. 젠더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적 영역 내 무급

노동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다(이재경 외, 2006).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혼여성근로자는 근로자, 그리고 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가

생활을 희생하여 시장노동 혹은 가사노동에 시간 등의 자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Won, 2012). 또

한 고용조건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열위에 놓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시간압박은 오히려 정규직에게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간헌신

(time commitment) 차원에서 이상적인 근로자를 규정하는데 근로시간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노동

시장 관행은 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시간압박감을 높인다(Buzzanell & Liu, 2005; 

Won, 2012). 이렇게 볼 때, 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는 비정규직보다 여가활동에 소비할 수 있는 시

간 자체가 적고 충분성이나 만족도 등 여가생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2. 고용형태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정규직 및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표본별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4>,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두 표본 모두에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우울, 스트레스의 정신건강 및 

여가생활과 일-가정관계의 생활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인 우

울과 스트레스, 여가생활 및 일-가정관계에 관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으나, 모두 그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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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구분 1 2 3 4 5 6 7 8 9

1 1.000

2 -.073* 1.000

3 .210*** -.241*** 1.000

4 .383*** -.043⁺ .437*** 1.000

5 -.114*** .049⁺ -.187*** -.004 1.000

6 -.131*** .047⁺ -.041 -.105** -.009 1.000

7 -.122*** .022 -.079** -.064* .055* .164*** 1.000

8 .050⁺ .089** .014 .020 -.064* -.010 -.073* 1.000

9 .246*** .058* .096** .156*** -.088** -.216*** -.046⁺ .058* 1.000

*p<0.05, **p<0.01, ***p<0.001
1.직무만족, 2.연령, 3.학력, 4.급여, 5.근로시간, 6.우울, 7.스트레스, 8.여가생활, 9.일-가정관계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구분 1 2 3 4 5 6 7 8 9

1 1.000

2 -.105** 1.000

3 .133*** -.341*** 1.000

4 .253*** -.088** .121*** 1.000

5 -.008 .075* -.201*** .525*** 1.000

6 -.172*** .117*** -.088** -.064* .049⁺ 1.000

7 -.143*** -.029 -.035 .042 .105** .240*** 1.000

8 .158*** .089** -.015 -.049⁺ -.144*** -.031 -.122*** 1.000

9 .207*** .004 .075* .012 -.169*** -.239*** -.033 .117*** 1.000

*p<0.05, **p<0.01, ***p<0.001
1.직무만족, 2.연령, 3.학력, 4.급여, 5.근로시간, 6.우울, 7.스트레스, 8.여가생활, 9.일-가정관계

3. 고용형태별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분석

정규직 및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5) 먼저,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표본에서는 정신건강 요인 중 스트레스

(-)와 일-가정관계(+)의 생활만족 요인만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표본에서는 직무만족에 대해 우울 및 스트레스의 정신건강 요인은 모두 부적(-) 영

향을 보이는 반면, 여가생활 및 일-가정관계의 모든 생활만족 요인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5) 정규직 및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표본별 다중회귀분석 모두에서 독립변수의 VIF가 10미만으로 나타

나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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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표본 모두에서 통제변수인 연령(-), 급여(+), 근로시간(-)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가설검증을 확인해 보면, 정규직 표

본의 경우 <가설1-1>은 기각되었지만 <가설1-2>는 채택되면서 종합적으로 <가설1>은 부분 채택되

었다. 가설2와 관련해서는 <가설2-1>은 기각되었으나 <가설2-2>는 채택되면서 <가설2> 역시 종합

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비정규직 표본에서는 <가설1-1>과 <가설1-2>를 비롯

하여 <가설2-1>과 <가설2-2>가 모두 채택되었기 때문에 <가설1> 및 <가설2> 모두 완전 채택되었

다. 이상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따라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있어 차별성이 실증되면서 결과적으로 <가설3>도 채택되었다.

<표 6> 고용형태별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구분
정규직(N=943) 비정규직(N=896)

B SE β B SE β

상수 29.389*** 2.181 　 25.600*** 1.909 　

정신
건강

우울 -.052 .037 -.043 -.073* .033 -.072

스트레스 -.240* .094 -.076 -.308** .092 -.108

생활
만족

여가생활 .055 .060 .027 .235*** .056 .133

일-가정관계 .389*** .068 .174 .308*** .067 .149

통제
변수

연령 -.042* .020 -.062 -.043* .022 -.066

학력 .016 .119 .005 .116 .105 .038

급여 .015*** .001 .341 .019*** .002 .296

근로시간 -.076** .026 -.088 -.031* .013 -.092

R2 .205 .167

adj R2 .198 .160

F 30.121*** 22.259***

*p<0.05, **p<0.01, ***p<0.001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 우울 및 스트레스, 여가생활과 일-가정관계에 대한 차이분석 및 영

향력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용형태에 따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 모두에 대하여 일-가정

관계 만족도는 유효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변수를 제외한 주요 독립변수 

중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고 있는 함의

는 이론적 논의에서처럼 기혼여성근로자가 직면하는 일과 가정 사이의 관계 양상은 남성 혹은 미

혼여성근로자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노성숙 외 2012; 권순원 외, 2013; Berger, 2013). 다

만, 일과 가정은 서로 침윤 불가능한 단절적 영역이라기보다 전이(spillover) 혹은 상호작용이 활발

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 간 부정적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시너지효과로 상호 긍

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다(Mauno, et al., 2012; 원숙연, 2015). 따라서 기혼여성근로

자가 인지하는 일-가정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직무경험에 대한 만족감 역시 함께 높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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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의 경우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하여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을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기존의 논의(Luthans & Youssef, 2007)를 재확인한

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직무경험에 한정된 스트레스, 소위 직무스트레

스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선행연구(이혜경･남춘연, 2015; 최수찬 외, 2017; Sullivan & Bhagat, 

1992; Pugliesi, 1999)와 달리 일상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부환경과 개인 간의 욕구 불일치로 인해 근로자가 느끼는 

좌절, 불안,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직무영역에만 한정된 심리적 반응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선영･이홍직, 2017). 또한 직무영역 뿐만 아니라 가정영역에서도 부담감, 갈등 등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기혼여성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

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긍정적인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셋째, 우울 및 여가생활 만족도가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작용하는 영향력은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기혼여성근

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해 우울은 부적(-) 영향을, 여가생활 만족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우울 및 여가생활 만족도에서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분석과

도 연결된다. 즉 기혼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13.641점)은 정규직(13.099점)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

은 수준의 우울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생활과 관련해서는 정규직(8.091

점)보다 비정규직(8.308점)의 평균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혼여성근로자 내부

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양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정규직

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실증한 본 연구의 분석결

과 역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넷째,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는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지위의 집합적 차원에서 

남성 혹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좌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높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노현

희 외, 2004; 박세홍 외, 2009). 즉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더 높은 우울감을 느끼며(김진현, 2017; Burgard, Brand & House, 2009),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

우 남성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박

세홍 외, 2009). 이처럼 성별 및 비정규직이 내포하는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는 결국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을 악화시키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다르게 이들의 

직무만족을 낮추는 데에도 유효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기혼여성근로자가 체감하는 높은 수준의 시간압박은 시간자원의 유한성과 연결되는데, 

특정 영역에 대한 시간소비는 다른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불가피하게 단축시키기 때문이

다. 그 중에서 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경우 이상적인 근로자 혹은 아내(엄마) 역할에 부합하기 

위한 시간헌신의 일환으로 자신의 여유시간을 희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Buzzanell &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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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on, 2012). 이에 따라 여가 등을 위한 시간소비에 있어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기혼여성근로

자 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본 연구의 표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당 평균 여

가시간을 비교했을 때, 정규직은 307.10분, 비정규직은 329.41분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양의 시간을 여가활동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충분한 여가활동이 직무영역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유익한 기회로 기능

한다는 선행연구(이영면･백승규, 2010; Kando & Summers, 1971)를 바탕으로 여가시간의 충분성

은 직무만족과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여가시간에 대한 충분성과 여가활동의 

전반적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여가생활 만족도에서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가 점하는 

비교우위는 결국 이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력에 있어 정규직 및 비정규

직 기혼여성근로자 표본 모두에서 연령, 급여, 근로시간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연령과 근로시간은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부적(-) 효과를 나타

냈다. 즉 연령이 상승할수록 근로자는 직무내용,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현실을 인지함으로써 직무경

험에 대한 이상적 기대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원숙연, 2015), 이처럼 직무를 통한 성취감 충

족, 자아실현 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경우 직무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함께 하락할 수 있다(최

수찬 외, 2006). 한편, 근로자 특히 기혼여성근로자에게 장시간 근로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관계

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이재경 외, 2006; Won, 2012), 직무만족 하락에도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밝혀져 있다(신용우･조영일, 2019). 이와 대조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기혼여성근

로자의 직무만족은 상승하였는데, 근로자의 생계, 생활수준, 삶의 질 등이 임금에 의존한다(방하

남, 2000)는 점에서 임금과 직무만족의 긍정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직무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측면에 대한 고

려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혼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우울, 스트레스, 여가, 일-가정관계 등 정신건강 및 생활

만족에 대한 차이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근

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분석을 통해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

무만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기혼여성근로자 직무

만족에 작용하는 차별적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경우, 스트레스(-)와 

일-가정관계(+)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비정규직 기혼여성근

로자의 직무만족에는 우울(-) 및 스트레스(-)의 정신건강 요인과 여가생활(+)과 일-가정관계(+)의 

생활만족 요인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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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과 그 영향요인에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일-가정 양립

의 촉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 이제까지의 여성고용 확대 및 일-가정 역할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파트타임, 유

연근무 등의 비정규직 활성화가 제시되어왔고,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표면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 갈

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젠더함정(gender trap)

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홍승아, 2012). 여성근로자의 유급노동시간 단축은 무급노동시간의 

연장으로 귀결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재생산하는데 작용하고, 이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 

내 주변화, 경력단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6) 따라서 수적 증대, 유연

성 확보 등을 우선시하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가 수반하는 차별적 노

동조건, 공･사 역할분담의 젠더불평등 심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또한 정책대안의 마련은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에 미치는 일-가

정관계 만족도의 유효한 영향력이 갖는 함의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모두에게서 높은 수준의 일-가정관계 만족도가 직무

만족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과 가정을 별개의 

독립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분리주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양자 간의 상호 순환적･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규명하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사이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부성휴가, 부모휴가, 보육서비스 등 여성의 

노동권 보장 및 남녀의 평등한 부모권 확립을 위한 다방면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수사(rhetoric)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형식과 현실

의 간극(gap)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슈가 주요하다(원숙연, 2005). 즉 여성(모성)의 적극적인 시장노

동 참여와 함께 남성(부성)의 동등한 무급노동 분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노력이 형식적인 정책메

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 승진 등의 조직적 불이익, 심리적 부담 없이 현실에서 자유롭

게 활용될 수 있는 사회문화, 인식의 전환 및 조직의 제반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조직문화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7)

셋째, 고용형태별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

자의 직무만족에 우울 및 여가생활 만족도가 차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6) 유연한 시장노동을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여성고용에 집중된 비정규직화는 시간자원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사노동, 돌봄 등 무급노동에서의 젠더불평등을 지속시키거나 강화하는데 일조한다(허

수연, 2008; 홍승아, 2012). 

7) 단적인 예로, 조직에서 육아휴직은 오랫동안 여성만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여성 친화적 제도로 평

가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육아는 여성이 아닌 부부가 함께,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담당

해야 하는 과업으로 육아휴직은 ‘가족 친화적 제도’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당연한 문화로 인식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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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분석결과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가 인지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

울감이 결국 직무만족까지 낮추고 있다는 것과 함께 기혼여성근로자가 남성 혹은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직무경험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이들

이 인지하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직무만족을 높이고 조직생산성에도 긍

정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가생활의 활성화는 하나의 실효성 있는 대안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직무만족의 상

승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입증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지지하는 하나의 실

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 여가시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한한 시간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비교적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는 정

규직에 비해 여가활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여가활

동은 일상생활 및 직무에서 비롯되는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완충하고 직무만족을 상승시킨다

는 선행연구들(이영면･백승규, 2010; 김희국, 2014; 정세미･김은향, 2017; 곽현주･최은영, 2018; 

Haar, et al., 2014)을 고려하면, 여가활동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정규직 기

혼여성근로자는 여가활동을 통해 가지는 높은 만족감으로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직접 효과와 함

께 우울과 직무만족 간의 부적(-) 관계를 완화하는 간접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

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나, 동시에 이미 조사가 완료된 2차 자료(second data)라는 점에서 연구자의 목표나 의도

를 반영한 설문을 구성할 수 없어 연구범위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우울, 스트레스, 여가생활 등을 측정하고 정련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차원적인 속성을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기혼여성근로자 간의 

차별적 노동경험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어 성별, 혼인상태 등에서 기인하는 경험의 차이를 논의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한계는 남성, 미혼여성 등 다양한 표본을 포괄하는 후속연구의 필

요성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에 있

어 여가생활 만족도를 생활만족의 주된 요인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관련 설문문항을 새롭게 추가

적으로 조사한 제7차 여성가족패널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인이 인

지하는 우울감, 스트레스, 여가만족 등의 요소는 정태적이지 않고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변화를 통해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역학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연구 또한 향후 주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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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arried Female Workers’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Focused on the Differences by Employment Type

Choi, YoonHee

Ju, HyoJi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y employment type. 

To this end, differences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7th) will be conducted to discuss in-depth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according 

to employment types is a prudent approach to the non-regular workers of the married women, 

which is made to promote work-life bala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 level of 

work-life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both regular and non-regular married female workers led to 

an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by employment type, it was analyzed that depression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had a differential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in 

non-regular workers. Lastly,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in the average leisure tim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in terms of 

distribution of finite time resources, married female workers in non-regular workers with 

relatively short working hours can invest in leisure activitie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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